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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펼치는 세기의 대결을 두 눈으로 목도한 이후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공지능 본진이자 연구소인 카카오브레인으로 걸어 

들어온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이로 인해 바뀔 미래 사회를 다루는 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글 | 인치원 ryan.in@kakaobrain.com

돌아온 탕아. 학부생 때 인공지능(AI)을 전공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바 세계를 헤맸습니다. 

결국, AI 사업 전략을 세우는 ‘전략 쟁이’로 활약하고자 카카오브레인에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AI 동향을 보며 이따금 멘붕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AI 대표 주자가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제 앞에 놓인 역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매일 내딛는 걸음 걸음이 언젠가 다다를 정상으로 가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부터 질병 진단, 재난 구조 로봇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이 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세계 큰 기업들이 너도나도 AI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다. 카카오 또한 지난 해 200억 원을 

출자해 카카오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자회사로 세웠다. 오랜 

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카카오브레인은 지난 1년 간 원활한 

연구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 왔다.

버스 시스템은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마일스톤(프로젝트 일정 

관리 이정표)을 세우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성과를 내고자 만든 

카카오브레인만의 연구 개발 방식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긴 여정을 위한, 조금 더 즐거운 여행길’이라는 컨셉을 내세운다. 

프로젝트 리더인 ‘드라이버’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제하면, 

여기 흥미를 느낀 연구자들이 ‘승객’으로 모여 4주간 자율적으로 

연구한다. 외부와의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보고가 

아닌 ‘공유’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 어떤 연구를 하는지, 왜 하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안다면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미니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기간 진행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프로젝트 

내용을 5분으로 요약하는 ‘스포트라이트’ 세션, 프로젝트의 목표와 

해결 과제, 활용된 기술 등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는 ‘구두 발표’ 세션, 

프로젝트 주요 내용을 포스터 형태로 인쇄해 놓은 뒤 관람객과 1:1 

토크를 나누는 ‘포스터’ 세션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번의 시행 착오 

끝에 현재는 프로젝트 리더인 드라이버, 프로젝트 참가자인 승객을 

중심으로 자율 발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브레인은 연구원들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더 나은 

기술을 체득하는데 필요한 학습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국내외 학회 

참가비나 연구 장비, 도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출판 전 논문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 덕분에 학회가 열리기 전에 

유명한 논문을 먼저 읽어 볼 수 있고, 발표 동영상까지 볼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에 굳이 큰 비용과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학회에 가야만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지적인 자극을 받는 것은 단순히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최신 지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1

카카오브레인의 

1년, 그리고 미래

개요

대표이사 김범수

설립일 2017.02.0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직원 수 30명

연혁

2017.02  카카오브레인 법인 설립

2017.04  초지능연구센터(Center for Super Intelligence) 산학협력 협약

2017.05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플랫폼 기업 ‘스켈터랩스’ 투자 (케이큐브벤처스 

공동 투자)

     카카오브레인-한국기원 딥러닝 오픈리서치 MOU 체결

2017.06  로봇 모듈 플랫폼 기업 ‘럭스로보’ 투자(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공동 투자)

2017.07  제주 텐서플로(Tensorflow) 머신러닝 캠프 공동 주최

2017.08  로봇 스타트업 ‘토룩’ 투자(케이큐브벤처스 공동 투자)

미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machine)를 통해 인류가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난제에 도전합니다.

[ 그림 1 ] 카카오브레인의 연구 개발 방식 중 하나인 버스 시스템을 시각화

카카오브레인의 연구 개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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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 프로젝트

카카오브레인이 연구하는 분야는 머신러닝 방법론, 로보틱스 

및 자율 주행, 강화 학습, 최적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음성 인식 및 합성, 의료 진단 등이 있다. 연구 

주제는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에서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도 없다. 또한, 카카오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기술을 카카오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카카오브레인과 카카오의 협업은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다. 

 다음은 카카오브레인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일부다.

브레인 클라우드(Brain Cloud)

브레인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애저(Azure)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자원과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현재는 카카오브레인 내부 개별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 속도를 가속화하고 

카카오브레인의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GPU) 

장비의 사용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rethink-Go

기존의 게임 방법론을 개선해 바둑을 잘 두는 강한 인공지능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사람처럼 게임을 

두고 학습하는 게임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다.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WordRep

카카오브레인의 WordRep 프로젝트는 단어 벡터 사전을 이용해 

단어의 유사성을 시각화하고자 진행됐다. 현재는 Wordweb*3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향후 형태소 분리가 반영된 벡터 

사전으로 교체하거나 후처리를 통해 동일한 단어들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4

음성 스타일 변환(Voice style transfer)

카카오브레인 연구팀은 특정인의 목소리를 제삼자의 것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다면, 이 음성 변환 기술이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잠재적 가치가 클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음성변환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다. 자가 학습을 통해 음성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CSI(초지능연구센터)

카카오브레인은 지난해 4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AI기술 

전문가들의 기초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CSI(Center for 

Super Intelligence, 초지능연구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CSI와 카카오브레인은 그 이후 연구 성과를 거두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연중 네 번씩 워크숍을 열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는 개방, 공유, 협업에 

기초한 집단 연구가 필요하다.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초기 

연구 단계인 만큼 산학협력을 통해 카카오의 인프라와 빅데이터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연구(오픈 리서치) 장점을 살리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브레인의 3대 원칙 : 자율, 공개, 협력

카카오브레인이 자체적으로 내세우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연구한다. 기업에 소속된 연구 조직은 

통상적으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기초 연구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또는 기업 경영진이 만드는 회사의 전략에 

따라 연구 조직이 쉽게 와해하거나 격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장기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이 가능한 환경적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카카오브레인에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적임자가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관한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기술을 ‘공개’한다. AI를 주도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은 공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인재 풀이 적기도 하거니와, 

극소수 선구자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학교보다도 더 많은 논문이 기업에서 나오기까지 

한다. 기업이 학교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출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 공개 

연구를 주도하면 혁신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카카오브레인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기술을 오픈 

소스화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2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협력’한다. 신선한 재료는 좋은 요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셰프라도 나쁜 

재료로 맛있고 몸에 좋은 요리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좋은 기술과 연구를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탄탄해야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진일보한 기술력을 갖추려면 혁신 주체들 간의 

강한 연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초 연구를 하는 학계 전문가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이에 카카오브레인은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내 딥러닝 기술 개발과 그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 그림 2 ] 카카오브레인 연구원들 [ 그림 3 ] 카카오브레인의 초지능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산학협력 체결

[ 그림 4 ] 카카오브레인을 주축으로 한 연구 협력 생태계

내부 외부

R&D

CSI

국내/외 AI 랩과 공동 연구

(서울대/KAIST/아산병원)

AI 커뮤니티

기술 사회 공헌

(기업체 연구소, 플랫폼 사업자)

상용화

카카오 공동체

카카오 서비스 + AI 결합

기업체

AI 응용 기술 개발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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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가 말하는 카카오브레인 

카카오브레인은 김범수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김남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주축으로 하는 인공지능 

회사로 지난해 2월 설립됐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의 비전에 공감한 연구원들이 한 명씩 합류해 올해 들어 

30명 규모로 커진 것입니다.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분명한 건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라는 의미겠지요. 따라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연구원이 있다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브레인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브레인의 연구는 자율, 공개, 협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율’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되, 스스로가 세운 원리 원칙을 토대로 연구함을 의미합니다. ‘공개’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카카오브레인 내외로 공유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 및 업계와의 협업을 극대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에 기여함을 가리킵니다.

 카카오브레인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를 구현하기란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기반이 될 비전(vision), 언어, 

판단 및 추론에 필요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할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특히, 국내의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들이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쫓아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카카오브레인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이미 GAFA*5와 BAT*6 등 해외 거대 플랫폼 사와 벌이는 경쟁의 각축장이 돼 

버렸습니다. 연구 자본 규모로 보면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자율주행차, 구글 유튜브의 포털,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기술 및 규모 격차를 이용해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 나선 카카오브레인이 단독으로 경쟁을 선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연구 인력 규모도 작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브레인은 앞서 내세운 자율, 공개, 협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려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카카오브레인 최고전략책임자(CSO) 인치원

*1 참고 | CVPR 2017 참관기 https://brunch.co.kr/@kakao-it/143  *2 참고 |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딥러닝(김

남주) https://brunch.co.kr/@kakao-it/59  *3 참고 | http://ling.kakaobrain.com/wordweb  *4 참고 | Brain’s 

Pick   :단어 간 유사도 파악 방법 https://brunch.co.kr/@kakao-it/189  *5 참고 | 미국 기업인 구글(Google), 애

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을 가리킨다.  *6 참고 | 중국 기업인 바이두(Baidu), 알리바바

(Alibaba), 텐센트(Tencent)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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